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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그의 겹쳐진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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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 갤러리는 10 월 22 일부터 12 월 27 일까지 한국의 대표적 조각가 정현 b.1956의 개인전 «그의 

겹쳐진 순간들 The Cumulative Burs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지난 30 여 년 예술 궤적과 새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서베이 전시로, 1991년부터 2025년에 걸쳐 제작된 조각과 드로잉 총 84점이 공

개된다. 긴 시간 작가가 축적한 예술 실험을 응집하고 또 다른 도약으로 분출하는 본 개인전은 관

객으로 하여금 격변의 현시대에 존재 본연의 모습과 그 본질적 가치를 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한다. 

 

정현의 작업은 ‘인간’에서 출발한다. 1990 년대 초, 그는 삽이나 각목 등을 도구로 사용하여 원재료

인 흙의 물성과 작가의 감각적인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독창적인 브론즈 인물 조각을 선보였다. 

그 후, 인간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점차 소재나 물체 등의 다른 존재로 확장되어, 침목, 철근, 숯 등 

오랜 세월을 머금은 재료를 통하여 물질의 속성과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는 작업으

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개인전 «그의 겹쳐진 순간들»에서 정현은 작업의 시작점이었던 ‘인간’으로 회귀하여 이를 다

시 이어 간다. 최초 공개되는 브론즈 두상 신작에서 흙을 사방에서 힘껏 쳐 압착한 형상은 강하게 

다져진 내면의 에너지를 상기시키는 한편, 백색 표면은 다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상

태를 환기시킨다. 인물상의 두 눈 속에는 지나간 삶의 무수한 장면들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본관 전시장에 리드미컬하게 배치된 1990 년대 초–2000 년대 중반의 두상 조

각들은 인간 존재가 겪어낸 삶의 시간과 굴곡을 성찰하게 한다. 

 

야외 정원에 설치된 신작 대형 조각은 청계천 수표교의 교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수표교는 

조선시대에 수량水量 측정을 위해 청계천에 세워졌으나, 하천의 복개와 복원을 거치며 현재는 장충

단공원에 버려지듯 남아있는 상태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수표교의 하단 교각에 

주목하고, 별다른 기교 없이 무심하게 만들어진 형태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의 표면에서 ‘세월을 견

딘, 가장 한국적인 미감의 형태와 질감’을 발견한다. 그는 이 육중한 석조 교각을 3D 스캔을 통해 

데이터로 변환하여 조합한 후, 알루미늄 조각으로 재 탄생시켰다. 여기서 교각의 모양을 데이터상

에서 잡아 늘려 만든 조각 상단의 물결과 같은 형태는 수표교가 원래 놓였던 하천이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함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흐르는 시간과 역사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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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전시공간에서는 대형 수표교 조각의 축소 모형들이 전시된다. 야외와 내부 공간을 유기적으

로 연결시키는 이 마케트 작업은 스케일의 전환이 주는 낯선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장에 함께 놓

인 숯 조각은 2019 년 고성 산불 당시 타버린 나무로 제작한 작업으로, 작가는 불의의 사고로 생

명을 다한 나무를 죽은 몸을 화장火葬하듯 다시 불로 정성스레 다듬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장례 행

위를 얼굴을 단장하는 화장化粧으로 확장하여, 작업의 몸체에 흰 분을 입히듯 마지막 모습을 매만졌

다. 그리고 전시장 전관 곳곳에 펼쳐진 드로잉들은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를 증류할 때 생기는 찌

꺼기인 콜타르를 사용한 작업들로, 작가의 몸짓과 감정, 사유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정현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금호미술관, 김종영미술관, 파리 팔레 루아얄 정

원 등에서 열린 20 여 회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시를 개최했다. 2024 년 제 2 회 김복진미

술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제 28회 김세중조각상,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4년 

김종영미술관 오늘의 작가상 등을 수여 받은 바 있다. 그의 작업은 리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서울대미술관 등 유수 미술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